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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주요 업무 사례▐ 

 

정직 2월의 징계가 양정과다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

후에, 정직 15일의 재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다시 양정과

다의 부당징계임을 인정받은 사례 

 
본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권유를 거절하자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당하였습니다.  그 

과정에서 인사팀을 비판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직원들에게 발송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정직 2월

의 징계를 받았습니다.  지평 노동팀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위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징계라는 확정

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  그 후 해당 회사는 징계양정을 정직 15일로 낮추어 재징계하였습니다.   

 

지평 노동팀은 해당 근로자를 다시 대리하여 인사팀 비판을 하게 된 전후 사정, 최초 징계사유 중에

서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부분이 많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, 정직 15일의 징계 역시 양정이 과

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재심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.  

 

[담당 변호사] 
 

  

이광선 변호사 권영환 변호사 
 

http://www.jipyong.com/kr/member/member_view.php?seq=92
http://www.jipyong.com/kr/member/member_view.php?seq=161

